
 
팔당을 비롯한 남한강 일대는 수도권 최고의 드라이
브 코스로 이름나 있다.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물안
개 사이로 펼쳐지는 수려한 풍광은 한 폭의 수채화
인 듯 그윽한 운치를 발산한다. 드라이브를 하다가
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두고 강물을 바라보는 여유로
움은 이곳에서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. 또
한 다양한 콘셉트의 갤러리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어
눈의 호사를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맛집도
곳곳에 있어 그 맛을 찾아다니는 즐거움도 빼놓을
수 없다.
특히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줄기가 만나는 팔당호
남단에 자리 잡고 있는 퇴촌에서 분원리(分院里)로
이어지는 길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다. 산 좋고 물
좋기로 이름난 팔당호반을 느릿느릿 따라가면 수면
에 미끄러지는 은빛 햇살 가득한 팔당호반과 함께
상쾌한 공기가 막혔던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준다. 
남종면 분원리 이정표에서 좌회전해서 3㎞가량 들
어가면 ‘붕어찜 마을’로 유명한 분원리에 닿는다.
‘분원 붕어찜’을 전문으로 하는 40여 개의 식당들이
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, 모두‘원조(元祖)’를 주장
하는 간판을 내걸어 진짜 원조를 찾는 일은 쉽지 않
다. 하지만 어느 집엘 가나 비리지 않고 매콤한 붕어
찜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. 
이곳의 원조로는 ‘강촌매운탕’이 꼽힌다．주인인 이
영숙 씨가 1976년 처음 ‘분원 붕어찜’을 메뉴로 내놓
기 시작했으니 30년이 넘었다. 1973년 팔당댐이 완
공되자 분원리에는 낚시꾼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
작했고, 낚시꾼들을 상대로 하는 간이음식점들이 생
겨나기 시작했다. 잉어나 쏘가리, 메기 등은 대접 받
는 매운탕 재료였지만 가시가 많고 살이 적은 붕어
는 가축 사료로 쓰이거나 버려지기 일쑤였다. 이 씨
는 붕어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고, 졸깃졸깃한 맛
을 잘 살려낸 붕어찜을 개발했고, 이게 인기를 끌면
서 분원마을 전체가 붕어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
촌으로 바뀌었다.

드라이브 코스와 맛 여행지로 사랑받는 마을

‘분원 붕어찜’은 널찍하게 썬 무와 시래기를 깔고 25
㎝ 내외의 준척급 붕어를 얹은 뒤 후추와 겨자, 깻잎,
마늘, 생강 등 갖은 양념을 넣고 20여 분 간 조려낸
다. 잘 익으면 한 마리씩 접시에 떠 먹는다. 붕어는
원래 잔 가시가 많아 다른 생선처럼 가시를 골라내
기 쉽지 않고 푹 고아도 가시의 세기가 만만치 않다.
하지만 부드러우면서 매콤한 맛이 몸과 마음에 활기
를 불어 넣어주고, 얼큰한 맛을 내는 수제비도 일품
이다.
분원마을은 예부터 어른 손바닥만 한 참붕어가 많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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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히는 곳이었지만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낚시 등
어로 행위가 금지된 지 오래됐다. 하지만 호수 조성
기부터 붕어를 잡아온 토박이 어민에게는 유자망으
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. ‘고향
매운탕’의 주인 이영배 씨는 “요즘 외래종 배스가 늘
고 토종 붕어가 줄어들어 팔당호에서 잡아올린 붕어
는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대청호 등지에서 건져 올
린 것”이라며 “붕어찜은 성인병 예방과 스태미나 보
강, 피부 미용 등에 좋다”고 말한다.
‘의식동원(醫食同源)’이라는 표현대로 좋은 음식은
보약이나 마찬가지다. 인조, 효종, 영조 때 붕어찜에
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. 특히 효종 즉위년에 신
하들이 중전에게 보양을 위해 붕어찜을 권하면서
“붕어찜은 비위를 보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성약(聖
藥)”이라고까지 치켜세우기도 했다. 
한의학에서도 예부터 붕어를 몸에 기력이 떨어져 피
곤하고 힘이 없고 나른할 때 몸을 보하는 차원에서
널리 애용했다. 특히 출산 뒤 산후조리 음식으로 최
고라는 게 정설이다. 붕어살에는 단백질이 18%나 들
어 있어 영양가가 높고 가을철 붕어찜은 쇠약해진
체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데 안성맞춤이다.
분원마을에는 붕어찜뿐만 아니라 각종 한약재 등을
붕어와 함께 넣고 고아낸 붕어즙도 유명하다. 월척
을 골라 찜통에 넣고 뼈까지 흐물거릴 정도로 푹 고
아내는 붕어즙은 감기 예방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
려져 있다.
분원마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백자의 도
요지로 자녀들의 학습 장소로도 손색이 없다. 분원
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왕의 식사와 궁궐 내 연회
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인 사옹원(司饔院)의 백자(白瓷) 공장 격인 분원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.
사옹원 관리들을 비롯해 가마에 딸린 식솔들이 5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도요지였으나
일제강점기에 거의 소멸됐다.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운동장 한쪽에는 100㎡ 남짓한 ‘백자전시관’이
있어 백자의 역사와 분원리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 또 가마터에 들러 옛 도공들의 흔
적을 찾아볼 수 있다.
오가는 길에 천진암, 정약용 생가, 수종사, 서울종합촬영소, 바탕골예술관, 얼굴박물관 등을 둘러
보는 것도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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